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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첨단항공과 담 당 자
∙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정석, 주무관 박일욱
∙☎ (044) 201-4253, 4226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...판교테크노밸리 시험비행 
금지 논란' 보도 관련

□ 국토부는 업계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등에 드론 시범공역을 조성

하기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* 지자체 수요조사(2.23~3.9)→서류검토 및 현장실사(3월)→최종평가 및 선정(4월)

ㅇ 시범공역*은 시험비행허가 등 인․허가사항을 일괄의제하여 고도

제한 및 비가시권 비행금지 등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자유롭게 

기술개발․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 현재강원영월, 충북보은, 경남고성, 전남고흥, 전북전주, 대구, 부산등 7개소운용중

ㅇ 수도권 지역에 시범공역을 추가하게 되면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

입주한 기업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드론 시험

비행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< 보도내용 (매일경제, 3.9(금)) >

◈ “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...판교테크노밸리 ‘시험 비행 금지’ 논란”

- 국토부가 추진한 드론기업지원허브(판교)에서 테스트할 공간 부족

- 판교지역은서울공항(軍) 인근으로안보․비행관제등사유로비행금지구역에해당

- 입주기업이 인근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절차 번거로워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

공과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2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